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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고싶은 섬 생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의 장소로 
이용되는 금곡펜션과 용출 게스트하우스 개관을 기념하는 
『가고싶은 섬 생일도 여는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가고싶은 섬 생일도 여는 날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신우철 
군수님께 생일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신 전남도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님과 생일면  문상만 
면장님, 그리고 가고싶은 섬 지기배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일면민 여러분!
  우리 생일면은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되지 않은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고싶은 섬 생일도 여는 날 행사는 
생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을 대처
하고 관광상품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대외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생일면 미래의 해양관광시대를 열어 꿈을 이루는 
초석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생일면 발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